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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자 주님이 주신 것도 가치가 없다.

2.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싼 돌도 가치가 없다.

3. 사람도 사연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.

4. 가령, 값비싼 옥 작품이 있다 하자. 만든 모양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 줄 

수가 없다. 옥 자체가 비싸기에 옥이 얼마나 좋은 옥인지를 알아야 한다.

5. 구원자도 생긴 것으로는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고, 그 가치를 보여 줄 수

도 없다. 그 마음, 정신, 행실, 말씀, 구원의 차원,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인간

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숨겨진 가치를 알게 된다. 구시대 종교인들은 외모만 

보고 구원주의 가치를 따지고 대했다.

6. 섭리사에서 귀하게 쓰이는 자들의 가치도 외모만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 

줄 수가 없다. 그 마음, 정신, 행실, 실력과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받은 사명과 

충성심으로 가치를 알 수 있다.

7. 초림 때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

는데, 유대 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외모만 보고 그 가치를 따졌다. 고로 실

족했다.

8. 가령 옥으로 말 형상의 작품을 만들었다 하자.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말하

기를 “별로다. 멋지게 못 만들었다.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겠다.” 

했다. 이에 작가가 말하기를 “그렇게 보여도 옥 값만 1억이 넘습니다. 아주 옥

으로 만든 작품입니다. 모양이야 하나의 작품 형상이고, 어떤 옥으로 작품을 

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” 했다. 그제야 사

람들은 “보석의 가치를 몰랐는데, 이제야 알았습니다.” 했다. / 이와 같이 모양



만 봐서는 가치를 알 수 없다. ‘사람’도 모양의 가치, 마음 품성의 가치, 전능

자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히 쓰느냐에 따른 사명의 가치 등 ‘본질’을 알아

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.

9. ‘반지’도 모양만 보고서 값을 따지지 않는다. 모양 값, 무게 값, 품질 값을 

다 따진다. 금이 14k인지, 18k인지, 순금인지, 반지에 박은 보석이 사파이어인

지, 다이아몬드인지, 또 보석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. 또한 반지를 세

공한 값을 본다. 두루두루 다 봐야 반지의 제 가치를 알 수 있다. / ‘사람’도 

모양만 보지 말고 마음, 성품, 행실, 삶을 봐야 하고,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

귀히 쓰시는지 그 사명을 보고, 어느 차원으로 살면서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

었는지 다 봐야 제 가치를 알 수 있다.

10. 월명동의 바위들도 마찬가지다. 모양 값, 무게 값, 사연 값, 그리고 누구를 

상징한 바위인지 모두 합쳐서 가치를 따진다.

11. ‘다이아몬드’는 깎고 다듬어 만들기 전, 알밤만 하게 두루뭉술하게 생겼어

도 수십억이다. 모양이 없어도 가치가 엄청나다. / ‘사람’도 외모가 별로여도 

그 마음·정신·행실이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 되어 하늘 앞에 충신으로 인정받은 

자는 그 값이 알밤만 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졌다. 사람은 몸무게보다 인격

의 무게와 지혜와 지식의 무게를 따지고, 그 육과 영이 누구를 닮았느냐를 따

진다.

12. 키를 키우고, 얼굴을 작게 깎고, 허벅지와 장딴지를 가늘게 만들고, 허리를 

잘록하게 깎을 것 없다. 그냥 둬도 가치가 있다. 하늘 앞에 충성하고, 생명을 

전도하고 관리하며, 강의의 달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청중에게 감동

을 주며 생명을 구원하고,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영이 하

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있으면, 그는 대 가치를 가진 자다.

13. 좋은 옥은 깎아서 어떤 모양의 작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둬도 제값이 

나간다. 굳이 옥으로 말 형상을 만들고, 코끼리 형상을 안 만들어도 옥 자체만



으로 제값이 나간다.

14. 섭리사에서 사람을 볼 때는 그 마음과 행실의 가치를 보고, 성자에게 쓰이

는 가치를 보고, 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고 대하여라. 외모만 보고 대하

는 자는 마치 옥 값을 모르고 그 모양만 보고 대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.

15. ‘수석’은 얼마나 강한 돌에,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

치가 좌우된다. ‘사람’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, 그 사람에게 어떤 특성과 재능

이 있는지,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

된다.

16. 지난날 섭리인들을 보아라. 겉모습을 보고 쳐다보며 “야~ 멋있다. 믿음의 

조상 아브라함 형상이다. 마리아 형상이다.” 하기도 하고, 혹은 “주님의 형상이

다.” 하기도 했다. 모양과 형상은 그러했건만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약하고 

온전치 못하여, 환난의 겨울이 지나니 마치 물을 먹어 푸석푸석해져 깨지는 석

회석과 같이 깨져서 섭리사를 나갔다. 

17. 월명동 야심작도 네 번이나 무너졌는데, 이때 약한 돌들은 모두 무너져 깨

졌다. 다섯 번째에는 강한 돌들로만 세웠다. 고로 지금은 보석에 가까운 강한 

돌들만 남아 있다.

18. <성자바위>는 쇳덩어리 같은 강한 질의 바위다. 모두 성자바위같이 마음

과 행실이 강하고 무거운 자들이 되고, 성자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라고 기

도한다.

19. 돌이 석회석이면 강하게 못 만든다. 사람도 석회석 같은 마음과 행실로는 

멋진 인생으로 못 만든다. 기도하고 행하면 석회석 같은 마음도 얼마든지 강하

게 만들어진다.

20. 사람의 가치는 마음·정신·생각·행실 값이고,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, 



고로 어느 급에서 살고 있는 영인지, 성자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연관되어 있

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.

21. ‘사망으로 가는 영’과 ‘사망권 속에서 사는 육’은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짐

승과 같이 무가치한 인생이다. 


